가르침과 배움
최 종 석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다. 생각의 발단은 이랬다. 일과시간 이후 저녁의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처음엔 과외를 생각해 봤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교육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아파트 대문에 과외한다고 표시도 해야 하는 등 나의 게으름이 극복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았다. 결국 포기했다. 두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를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난제는 없었지만 두가지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하나는 과외를 위해서는 낯선 외부인(=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내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조금이나마 주변 학원들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뭘 해볼까? 위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야학’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그래, 바로 이거야! 누군가 내 집에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되고, 주변 학원 영업에 방해되는 일도 없고, 야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녁시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고…

[bookmark: _GoBack]인터넷에 ‘야학’과 ‘부산’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작했다. 몇 군데가 떴는데 내가 주거하는 곳과의 교통을 고려하면 샛별야학이 제일 나아서 몇 일간 블로그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 보았다. 이전에 이런 활동을 해보지 않았기에 비교평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잘 갖추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직접 방문하기까지 이르는데는 나름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다. 이후의 참관수업이나 연구수업들은 다 아는 과정들이니 과감히 생략하자.

야학에서 3개월여 한글을 가르친 입장에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요즘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면 지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 모두 신기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묻는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럴 경우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줄 몰랐는데… 이 분들의 짧은 글들이 중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낸다. 어떤 분은 ‘미화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반장이 되었는데, 한글을 몰라서 반장에서 짤렸다’고… 또다른 어떤 분은 ‘이전에는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 내리려면 방송에만 의존해야 해서 불안했는데, 한글을 알고 나서는 목적지 전철역 이름을 읽을 수 있어서 이제는 참 편안해졌다’고…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알고 있던, 또는 알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참 배울게 많은 세상이다..!!
